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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서
      2017. 7. 20.

국제전략협력실

▣ 출장 개요
l 출 장 자 (총4명)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1 김진환 원장
2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3 전현욱 국제전략협력실 국제홍보팀장
4 안수정 국제전략협력실 위촉전문원

l 출장 기간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일 정

1 김진환 원장 2017.7.4.~7.9
(4박 6일)

2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2017.7.4.~7.15
(10박 12일)

3 전현욱 국제전략협력실 국제홍보팀장 2017.7.4.~7.9
(4박 6일)

4 안수정 국제전략협력실 위촉전문원 2017.7.4.~7.9
(4박 6일)

l 출 장 지
   호주 캔버라, 케언즈(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l 출장목적
   ① 호주형사정책연구원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국제교류협약(MoU) 체결
  ○ 호주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분야 소개를 통한 호주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기회 모색
  ○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에 형정원의 주요사업 및 최신연구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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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주국립대학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공동연구 진행 중인 호주국립대학교 방문 및 아시아태평양지역학부

와 MoU 체결
  ○ 형정원 연구사업 소개 및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소 연구사

업 소개를 통한 공동연구기회 모색
  ○ 사이버범죄 2017년 공동연구 세부사항 논의
  ○ 공동세미나개최 기획 논의

③ 제9회 아시아범죄학대회 
  ○ 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미팅 참석
  ○ 아시아범죄학대회참가 유관기관들과 교류논의 진행

l 출장자 업무분장

구분 성 명

1 김진환 원장 AIC, ANU와 국제교류협약 체결/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논의

2 연성진
국제교류협약 총괄진행,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논의 주재/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 참석, 특별세션 

발표,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 유관기관과 교류논의 진행

3 전현욱 국제교류협약 지원, 형정원 연구성과 및 VFAC 관련주제 
발표

4 안수정 국제교류협약진행 지원, 교류내용기록/발언정리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진행 지원

l 출장 일정
① 기관방문 및 교류협약체결 일정 
일자 장소 주요 일정
7. 4 서울 출발 18:45 인천공항 출국(KE121)

7. 5 시드니 공항 경유- 
캔버라 공항 도착

09:00
09:55 시드니 => 캔버라 이동(QF1467)

7. 6 

호주형사정책연구원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09:30
-12:00

KIC-AIC 학술 세미나
ㅇ환영사 및 답사
- 김진환 원장
- Paul Williams Acting Chief 

Ececutive Officer ACIC/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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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호주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CEO가 공석임

ㅇAIC 및 KIC 소개
- Rick Brown AIC 부원장
- 연성진 실장, 전현욱 팀장
ㅇ학술발표 
- 주제 :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 발표자 : 전현욱 팀장
- 주제 : 경찰유치인의 마약사용 현황
  · 발표자 : Samantha Bricknell
- 주제 : DNA의 증거사용을 회피하려

는 범죄인 전략 연구
  · 발표자 : Anthony Morgan

14:00
-14:30

MoU 체결식
- 김진환 원장
- Paul Williams Acting Chief 

Ececutive Officer ACIC/AIC
14:30
-16:00 교류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

7. 7

호주국립대학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4:00
-14:30

ANU 사이버범죄연구실 방문
- Roderic Broadhurst 교수 및 ANU 

연구진

14:30
-18:00

MoU 체결식
ㅇ환영사 및 답사
- 김진환 원장
- Michael Wesley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부 학장
ㅇANU 및 KIC 소개
- Roderic Broadhurst 교수 
– 연성진 실장, 전현욱 팀장
ㅇKIC-ANU 공동연구 성과 발표
- Roderic Broadhurst 교수 
ㅇ교류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

7. 8 캔버라 공항 출발 – 
시드니 공항 도착

12:15
13:10

캔버라 => 시드니 이동(QF1474)
* 항공기 시간 관계로 당일 서울행 비행편 

이용 불가능

7. 9 시드니 공항 출발 – 
서울 도착

09:15
19:30

인천공항 도착(OZ602)
- 김진환 원장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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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일정(연성진 실장)

▣ 출장 내용

1.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cting CEO, 부원장 면담, 국제공동학술
   세미나 및 MoU 체결

가. 회의 개요

o 일시 : 2017. 7. 6 (목) 09:30 - 16:00
o 장소 : 4 National Circuit, Barton, Canberra
o 참석자 

7. 9 시드니 공항 출발 – 
케언즈 공항 도착

13:10
16:20

캔버라 => 시드니 이동(QF1474)
* 캔버라-케언즈 직항이 없음

7. 10 
- 13 케언즈 종일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ㅇACS 이사회
- 일시 : 10일 16:00 – 17:30
ㅇ주제발표(연성진 실장)
- 일시 : 12일 16:00
- 주제 : Crime and Justice in Asia 발표
ㅇACS 만찬
- 일시 : 12일 19:00 – 23:00

7. 14 케언즈 공항 출발 – 
시드니 공항 도착

12:00
14:55

케언즈 => 시드니 이동(QF925)
* 항공기 시간 관계로 당일 서울행 비행편 

이용 불가능

7. 15 시드니 공항 출발 -
서울 도착

07:45
17:45 인천공항 도착(KE1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호주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Paul Williams, Acting CEO(호주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CEO가 
공석임)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Rick Brown, 부원장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Samantha Bricknell, 연구매니저
안수정 위촉전문원 Anthony Morgan, 연구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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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논의내용

AIC와 ACIC의 Acting CEO인 Paul Williams는 교류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진환 원장 및 KIC 대표단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Paul Williams는 AIC와 
ACIC의 병합에 대해 먼저 언급했는데, 현재 AIC는 정부기관인 
ACIC(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와 병합되는 과정에 있
으며 ACIC의 부원장인 Paul Williams가 AIC의 Acting CEO로서 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ul Williams는 병합이 범죄 정보국 실무를 수행하는 
ACIC에 연구역할을 중점으로 하는 AIC를 통합함으로써 연구와 정보 실무를 동
시에 수행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CIC에서는 실무자, 분석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데, AIC와의 
병합은 연구원들의 협력까지 추가되어 범죄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
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국내범죄는 그 영향력이 국내에 
그치지 않으므로 AIC는 KIC와 같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
범죄, 나아가 국제범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한다고 전했다. 

김진환 원장은 환영사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답사를 전했
다. 

<김진환 원장 환영사>
“Acting CEO Paul Williams, Dr. Rick Brown, Distinguished 

Colleagues, It is my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cademic and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most esteem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in Australia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ve enjoyed a long standing friendship. If you look at 
the name, KIC and AIC, you can notice that there is some sort of 
bond between the two. AIC was a model for the KIC’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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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89 when the KIC was being established, then President Chung,　
Hae-Chang with KIC members made a visit to AIC where our old 
friend Professor Peter Grabosky was a member of the AIC. We will 
meet him tomorrow at the MoU signing ceremony at the ANU. Thus it 
truly is a historic moment to finally sign the MoU with AIC.

Over the last decade, a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PNI), both institutes have been working on the 
ways in which transnational crime can be prevented and combatted, 
raising awareness of global standards and norms in the area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rule of law.  

This MoU will further commit us to work together towards our 
common goal of promoting universal respect for and fostering 
knowledge of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at the international 
level. Each side will pursue many significant activities such as the 
promotion of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stitutes 
and research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in need of assistance in 
increasing familiarity with and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t this moment of celeb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e finalization of this 
MoU with dedication and effort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Dr. Rick Brown. His insight, goodwill, and friendship have made the 
signing of this MoU a reality. In closing, I would like to say I am very 
confident that AIC and KIC will be able to achieve more together and 
develop even stronger relationship and friendship.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that KIC will continue to provid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ank you.”

Rick Brown 부원장 또한 ACIC와 AIC의 병합 과정을 통해 연구의 역량강화
와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고 AIC는 개별적,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ACIC는 연구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 등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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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병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C 연구원 중 회의에 참석한 연구 매니저인 Samantha Bricknell은 약물, 
살해, 형사사법, 인신매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Anthony Morgan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과정, 범죄 대응의 실효성 측정 등을 담당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AIC는 총 4명의 연구매니저 (캔버라 상주 2
명, 멜번 상주 1명, 시드니 상주 1명)와 총 20명의 연구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매년 30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ick Brown은 AIC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는 성범죄자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증거기반 연구가 있는데, Crimtrack Agency라는 ACIC의 또 다른 편입
기관이 보유한 아동 성 학대 및 아동 음란물관련 국내 정보를 통해 범죄학 연
구를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호주는 8개의 주로 이루어져 주 정
부의 권한이 독자적으로 강한 성격을 띠므로 주별로 시스템 도입 현황이 다르
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성범죄자 공공 등록제도는 현재 서호주에서 도입되었고 
빅토리아주에서도 도입될 예정인데, 본 제도의 작용방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AIC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Rick Brown은 아동 음란물의 경우 알고리즘 분
석을 통해 컴퓨터가 유사 자료를 찾아내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
다고 덧붙였다.

Paul Williams는 AIC, ACIC, Crimtrack Agency가 범죄학 연구 결과물, 정
보국의 정보, 경찰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접근권을 
가지고 각 기관이 연구 또는 정보획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획득의 과
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보 출처가 대부분 주 경찰이 보유한 
정보이므로 관련인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므로 한계가 나타
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국에서 보유 또는 획득한 정보가 연구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과 같은 분야는 KIC와 AIC의  공
동 관심분야이며 본 주제 또는 다른 연구주제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인적 교류
를 통한 연구 활성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연성진 실장은 KIC 소개시간을 
통해 KIC의 연혁, 부서 및 주요 활동들을 소개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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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기관소개>

이어서 전현욱 국제홍보팀장은 KIC 연구 분야 소개를 진행하며 KIC 
Research　Reports I & II를 AIC측에 증정했다. AIC 연구진은 KIC의 연구과
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범죄피해조사의 동향, 진행방식과 질문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어서 전현욱 팀장은 ‘개인정보 
Privacy의 법률적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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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욱 국제홍보팀장 발표내용>

Rick Brown은 AIC의 중점 연구 분야와 동향,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호주 내 살인사건 발생률은 낮은 편이고 경찰 구금된 수형자 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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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주민 인구라고 설명했다.  AIC의 네 가지 중점 연구 분야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적 대응, 범죄와 형사사법의 미래, Volume Crime과 조직범죄
의 연관관계, 감옥 수요 감소방안이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피해율에는 변화가 없어 두 비율의 격차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높은 폭력 재발률로 인해 반복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
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의 대응방식을 조사해 효과적 대응책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와 형사사법의 미래 분야
에서는 형사법정에서의 비디오기술 사용, 감옥 내 비디오 모니터링, 고도기술을 
갖춘 교정시설에 관한 연구를 언급했다. 최근 AIC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초점
을 맞춘 “Crime Statistics Australia”라는 범죄통계 웹사이트를 론칭했으며, 
관련 정보는 http://crimestats.aic.gov.au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AIC 소개 세션>

AIC측 주제발표 세션에서 연구 매니저인 Samantha Bricknell 박사와 
Anthoby Morgan은 “경찰유치인에 대한 마약사용 모니터링 결과”와 “DNA의 
증거사용과 이를 피하려는 범죄인들의 전략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Samantha Bricknell 박사는 Drug Use Monitoring in Australia(DUM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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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호주 내 경찰 구금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에 관한 설문조사 및 샘플채취
를 1999년부터 23년간 진행해왔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마약의 종류와 마약구매 경로, 알콜 및 약물과 폭력의 관계를 조사했다고 
소개했다. 구금자 중 82퍼센트는 조사 질문지 응답에 응했고 69퍼센트는 소변
검사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2015, 2016년 조사결과 구금자중 75퍼센트가 최
소 한 가지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40퍼센트는 여러 종류의 마약을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
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nthony Morgan은 연령대별 DNA 증거사
용에 대한 태도와 범죄시 DNA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
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DNA 증거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범죄에 있어 DNA조사를 피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
인으로부터 DNA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amantha Bricknell, Anthony Morgan 연구매니저 발표>

주제발표가 끝난 후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김진환 원장과 Paul 
Williams는 MoU 문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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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AIC MoU 서명>

이후 공동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연성진 실장은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AIC 측의 연구원을 KIC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 
KIC 연구원을 AIC에 파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동연구 관심분야는 AIC
가 활발히 진행하는 가정폭력연구, 사이버범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약물남용, 경찰 대응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연성진 실장은 또한 한국 버
전의 DUMA를 디자인 하거나 론칭하는 데 AIC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AIC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ick Brown 부원장은 공동세미
나 개최를 제안했다. 같은 주제로 호주와 한국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하고, 
AIC연구원들이 한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KIC 연구원들이 호주의 연구동향
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최 시기는 2월초 또는 
3월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
적교류 및 지식 교류를 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공동연구 분야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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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itonal University)와 MoU 체결

가. 회의 개요

o 일시 : 2017. 7. 7 (금) 14:00 – 19:00
o 장소 : 8 Fellows Road, Acton, ACT Canberra
o 참석자 

나. 주요 논의내용

학장 Michael Wesley는 환영사를 통해 호주와 한국이 중견 국으로서 국제무
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지이며 MoU를 통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국제문
제를 해결해 가는데 협력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진환 원장은 
다음과 같은 답사를 통해 VFAC의 초창기 멤버인 Peter Grabosky 교수와 
Roderic Broadhurst 교수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학부와 교류협력을 맺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환 원장 환영사>
“Dean Michael Wesley, Professor Roderic Broadhurst, Distinguished 

Colleagues, It is my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cademic and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the most esteemed 
University in the field of Asia and the Pacific studies in Australia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호주국립대학교
김진환 원장 Michael Wesley 아시아태평양 

지역학부 학장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Peter Grabosky 교수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Roderic Broadhurst 교수

안수정 위촉전문원
Veronica Taylor 교수 외 

ANU Cybercrime Observatory 
소속 연구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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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ors a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ve enjoyed a long standing friendship in 
the field of cybercrime. During the 11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held in Bangkok, Thailand in 
2005, the need for creating a virtual forum for training on 
cybercrime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criminal justice 
officials in dealing with cybercrime was highlighted. To realize the 
mission manda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KIC in 
cooperation with the UNODC began developing the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from 2005 to 2009, operated its initial platform 
from 2010 to 2013 and further refined and upgraded its features from 
2014 to present. 

Distinguished Professors Peter Grabosky and Roderic Broadhurst 
have largely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VFAC, arranging lecture 
modules and materials. Most recently in 2016, KIC and ANU 
Cybercrime Observatory successfully conducted a joint research 
project on cyberterrorism. Another joint research project is scheduled 
for 2017.

This MoU will further commit us to work together towards our 
common goal of promoting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cyber security and many other areas of common interest at the 
international level. Each side will pursue many significant activities 
such as the promotion of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stitutes and research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in need 
of assistance in increasing familiarity with and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t this moment of celeb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e finalization of this 
MoU with dedication and effort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Roderic Broadhurst. His insight, goodwill, and friendship 
have made the signing of this MoU a reality. In closing, I would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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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ay I am very confident that ANU and KIC will be able to achieve 
more together and develop even stronger relationship and friendship.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that KIC will 
continue to provid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ank 
you.”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은 Broadhurst 교수와 Grabosky 교수가 UNODC 
미션인 VFAC에 큰 기여를 한 교수님들이고, 앞으로 ANU가 동-서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Veronica Taylor 교수는 내년 
론칭을 앞두고 있는 석사과정을 소개하면서, 범죄학, 개발학, 심리학, 공학을 아
우르는 학제간 학문을 기반으로 한 석사과정을 기획 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KIC의 연구가 이러한 학제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ANU와 KIC는 
사이버범죄 뿐만아니라 범죄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다고 했다.

Broadhurst 교수는 ANU 사이버범죄연구소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소의 실험
실에서는 피싱, 봇넷과 같은 기술의 실험을 진행한다고 했다. 피싱은 그 가치는 
낮지만 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무기 제조, 아동착취, 아동음란물 등도 
연구소의 연구 분야라고 소개했다. 사이버범죄 분양서는 멜웨어(Malware)의 진
화 과정 또한 연구하며, 스팸과 멜웨어는 호주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연구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소위 “빅 데이터 잡(Big Data Job)”이라 일
컬어지며 국가 주도의 범죄, 조직범죄, 비국가 단체 등이 연루되어 범죄자의 경
계를 흐리고 있으므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연성진 실장은 그에 대해, 범죄활동과 정상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젊은 세대가 현실세계보다 사이버공간에 더 많은 시
간을 보내면서 범죄활동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
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을 언급하면서 가해자인 17세 
고등학생이 가상세계 게임에서 하던 역할을 현실세계에서 수행해 범행을 저질
렀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와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더 많은 지
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Peter Grabosky 교수는 그에 동의하며,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가 조직범죄단
체인지, IT 보안업체인지 국가인지 귀속성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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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하여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
다고 말했다. ANU와 KIC가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분야가 많고, 이번 MoU를 
통해 같이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Veronica Taylor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 민간산업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이버범죄 유닛
을 개설해 사이버범죄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간분야가 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IT 기업의 공학기술이 사
이버범죄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가 중
요하다고 덧붙였다. Broadhurst 교수는 범죄학, 법학과 컴퓨터공학 이라는 완
전히 다른 성격의 학문간의 교류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원장은 비트코인이 범죄활동에 사용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는 비트코인이 투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셨고, Broadhurst 교수는 
비트코인과 랜섬웨어(Ransomeware)가 블록체인을 이루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U와 KIC가 효과적인 비트코인 모니
터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논의 이후 연성진 실장은 KIC 소개 발표를 통해 KIC 연혁, 연구부서, 주요 
활동 등을 소개했고 전현욱 팀장은 KIC 연구분야 소개를 진행했다. Veronica 
Taylor 교수는 KIC의 연구 분야가 ANU의 연구소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겹친다며, 공동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진환 원장은 Peter Grabosky 교수에게 스톡홀름 범죄학 대회 참석 때 받
은 교수의 저서 “Cybercrime” 책의 한국어 번역 출간을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해보겠다고 제안했으며 Grabosky 교수는 동의하였다. 또한 KIC Research 
Reports I & II는 ANU 도서관에 비치하겠다고 전달했다.

Michael Wesley학장과 김진환 원장은 MoU 문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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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및 KIC-ANU 교류협력 논의>
3. 제 9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가. 회의 개요

o 일시 : 2017. 7. 10-13 (월-목) 
o 장소 : Shangri-La Hotel Cairns
o 참석자 :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나. 주요 내용

제 9회 아시아범죄학대회는 아시아범죄학학회와 퀸슬랜드 공과대학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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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사사법 연구센터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Crime and 
Justice Research Centre)가 ‘아시아와 남반구의 범죄 및 형사사법 (Crime 
and Justice in Asia and the Global South)’을 주제로 공동개최했다. 본회의
의 대주제인 ‘아시아와 남반구의 범죄 및 형사사법 (Crime and Justice in 
Asia and the Global South)’에서 ‘Global South’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남반구 범죄학 연구 및 정책의 중요성은 국제 안보와 정의에 있어 남반구-북
반구 관계가 가지는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남반구 이론은 범죄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계층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며 남반구의 이론적, 경험적 지
식들은 현재 국제사회가 경험하는 도전과 이슈들에 대해 좋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남반구 이론의 목적은 범죄학에 있어 개념적이고 실증적인 발전을 간
과하지 않고 범죄학적 개념 및 이론과 방법론을 더욱 실용적으로 비식민화하고 
민주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남반구 범죄학이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
다. 첫 번째는 세계의 주변부 지역(종속이론에서 언급되는 중심부-주변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정한 형태와 패턴이고, 두 번째는 사회, 문화, 종교, 정치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독특한 패턴을 가진 젠더(Gender)관련 범죄이며, 세 
번째는 남반구의 역사적 특수성 및 현대 형벌제도와 식민주의, 제국 건설간의 
역사적 연계성이다. 본 회의는 이러한 남반구 이론을 중심으로 범죄학을 설명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 패러다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최지인 호
주의 특수한 역사인 원주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활
발하게 진행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경찰, 화기 및 비상대응 당국의 장관 Mark Ryan과 아시
아범죄학회 회장 Chuen-Jim Sheu의 환영사에 이어 Raewyn Connell 시드니 
대학 교수가 “범죄학 지식의 비식민지화 (Decolonising knowledge for 
criminology)”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동시세션으로 진행된 본 회의 
주제에는 원주민 사법(Indigenous Justice), 남반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the Global South),  남반구의 사이버범죄 정책 비교(Comparative 
Cybercrime Policies in the Global South), 지역사회 치안(Community 
Policing), 재범과 재활(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국제 사법
(International Justice), 온라인 개인정보 및 보안(Online Privacy and 
Security), 약물남용(Drug Use), 아동학대(Child Abuse), 초국가적 범죄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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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Transnational Crime & Control), 금융범죄 (Financial Crime in the 
Global South),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Southern Perspectives), 가
정 및 성폭력(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등이 있다. 

아시아범죄학대회에는 김진환 원장이 특별 발표자로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되
어있었으나 국내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연성진 국제전략협
력실장이 원장대행의 자격으로 대신 참석했다. 연성진 실장은 특별 세션인 세
션 8 (Crime and Justice in Asia)에서 R. Thilagaraj 교수, Anqi Shen 교
수, 아시아범죄학회장 Chen Jim Sheu 교수와 더불어 특별 발표자로서 ‘떠오르
는 사이버 금융사기의 형사 사법적 대응방안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Emerging Cyber Frauds in Global Community)’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
다.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특별세션 발표>

또한 연성진 실장은 원장대행의 자격으로 10일 개최된 이사회 미팅에 참석해 
추후 아시아범죄학대회의 방향성에대해 논의했다. 이사회 결정사안으로, 2018
년 제 10회 아시아범죄학대회는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서 말레이시아 세
인즈 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가 7월 초 공동개최 할 예정이고, 
2019년 제 11회 회의는 필리핀 세부에서 필리핀 범죄학자 및 형사사법 전문가 
학회 (Philippine Society of Criminologists an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가 ‘2030년 이후 범죄학과 형사사법의 맥락형성
(Contextualizing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2030 and Beyond)’
을 주제로 공동개최 할 예정이다. 2020년 제 12회 회의는 싱가폴에서 개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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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국립대(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가 공동개최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 미팅 발표>


